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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선 기상청장, 강릉 가뭄 재난 현장 방문
 - 가뭄 재난 극복을 위한 선제적 기상정보 총력 지원

  이미선 기상청장은 9월 8일(월), 최악의 가뭄으로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

강릉지역 가뭄 현장을 방문했다. 이번 방문에는 장근일 강원지방기상청장

이 동행했으며, 한국농어촌공사 이형섭 강릉지사장으로부터 오봉저수지의 저

수 현황과 용수 공급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.

  올해 여름철(6~8월) 강릉지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28.4%(187.9 mm)이

며, 4월 19일 이후 143일째 기상가뭄이 지속 중인 가운데 강릉시민의 주요 

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일 현재 12.4%에 불과하다.

  이미선 청장은 “지자체를 비롯한 물관리 관계기관과 긴밀한 기상지원 

협력체계를 유지하고, 단·중기 예보, 기상가뭄 통계 등 재난 대응을 위한 

선제적 기상정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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